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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련을 받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창의력에 기초한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새로

운 국제경쟁시대의 도래라는 세계적 대세를 간과

하여 불행한 전철을 밟는다면 현명한 국민들의 선

택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이란 전통적인발명, 디자인, 상표 및 저

작권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공학상의 새로운 발견, 기술비결, 영업비밀 등

영업상 정보, 식물신품종, 컴퓨터프로그램, 전통지

식, 전승물, 원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 과학적 발

견, 아이디어, 캐릭터, 영화, 드라마, 음악, 글자체,

상호, 초상권, 도메인네임, 반도체칩설계, 콘텐츠,

전자상거래, 프랜차이징, 인공지능 및 통신기술 등

인간의 모든 정신적 창작물을 말하는 이른바 무체

재산을총칭하는 넓은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포럼의필요성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하지만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아 인적자원은 풍부합니다.

한류 열풍과 같은 문화사업과 김치라는 음식문화

의 수출은 이제는 더 이상 지식재산이 대학이나 연

구소 또는 특정 저작자들만의 노력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적창작물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작자들이 창

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법률적 뒷받침

을 해주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와여러

단체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온

지식재산포럼의 발족에 즈음하여

지식재산포럼의
발족에 즈음하여

서론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이 인류역사상 하나의 경

제적 자산임에는 틀림이 없었으나, 오늘날처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가적 차원의 경쟁대상이 되

고 나아가서 새로운 국가발전 계획의 근간이 되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1 9 9 5년 Ur u g uay Round 협상이 종결되면서

세계무역기구( W T O )가 탄생되고 무역관련지식재

산협정 ( A g re ement on Trade - R elated Asp -

e cts of Int el le ctual Prop erty Right s )이 체결

되어 모든 국제교역의 중심이 상품 중심의 교역에

서 지식재산의 거래로 확대·재편 되었으며, UN

의 전 문 기 구 인 세 계 지 식 재 산 기 구 ( World

I nt el le ctual Prop erty Org a n i z at ion )의 중요

성이 가일층 부각되고있습니다.

미국ㆍ일본ㆍ중국의 지식재산정책

이러한 세계무역체제의 개편을 주도한 미국은

이미 1 9 8 0년대 초에 지식재산이 국가발전의 원동

력이 될 것임을 간파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

의 권리화, 자산화를 추진한 결과, 지금은 세계경

제에서 자신의선도적 지위를보다 확고히 하였고,

일본은 미국의 지식재산보호정책을 모델로 하여

지적재산입국이라는 과제를 국가생존전략으로 수

립하여 수상이직접 나서서 지적재산국가전략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정부 부처가 지식재산업무를 강

력하게 추진하도록 독려한 결과, 지적재산고등법

원을 설립하는 등 일본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 방안을 수립하여 일본경제가 오랜 침체에

서 벗어나새롭게도약하는기틀을마련하였습니다.

지식재산보호의 후진국이었던 중국도 2 0 0 1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이 분야의 모든 제도

를 정비하였으며, “科敎興國”이라는 구호아래 과

학과 교육을 진흥시켜 값싼 노동력, 우수한 인력

및 방대한 시장 등을 근거로 고도 경제성장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유럽공동체 역시 하나의 강력한

지역경제블럭을 결성하여, 유럽공동체 전체를 또

하나의 지식재산공동체로 만들어 내실있게운영하

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

이와 같이 모든 선진국이인간의 정신적 창작물,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새로운 발견 등 모든 지식재

산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이를 근거

로 세계시장을 장악하려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식재산중시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동안 과학기술을 경시하여

뒤 떨어진 경제력으로 말미암아 외국으로부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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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불행한 전철을 밟는다면 현명한 국민들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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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이란 전통적인발명, 디자인, 상표 및 저

작권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공학상의 새로운 발견, 기술비결, 영업비밀 등

영업상 정보, 식물신품종, 컴퓨터프로그램, 전통지

식, 전승물, 원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 과학적 발

견, 아이디어, 캐릭터, 영화, 드라마, 음악, 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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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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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출은 이제는 더 이상 지식재산이 대학이나 연

구소 또는 특정 저작자들만의 노력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적창작물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호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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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법률적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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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계무역체제의 개편을 주도한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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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보호의 후진국이었던 중국도 2 0 0 1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이 분야의 모든 제도

를 정비하였으며, “科敎興國”이라는 구호아래 과

학과 교육을 진흥시켜 값싼 노동력, 우수한 인력

및 방대한 시장 등을 근거로 고도 경제성장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유럽공동체 역시 하나의 강력한

지역경제블럭을 결성하여, 유럽공동체 전체를 또

하나의 지식재산공동체로 만들어 내실있게운영하

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

이와 같이 모든 선진국이인간의 정신적 창작물,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새로운 발견 등 모든 지식재

산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이를 근거

로 세계시장을 장악하려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식재산중시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동안 과학기술을 경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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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모든 활동을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결집하여지식재산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토대로 튼튼히 다져갈 수 있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직체는아직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우리의 새

마을운동 이상으로 전 국민의 지식재산 문화운동

을 전개하고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이 된 지

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및 이를 위한 인재양성

정책을 집중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우리나

라의 국력을 극대화시켜 더욱 치열해지는 국제경

쟁의 무대에서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지식재산포럼”을발족하게되었습니다.

지식재산포럼의활동상황

그 동안의활동상황을소개하면다음과같습니다.

2 0 0 5년 8월 3 0일“지식재산이 바로 국가경쟁력

이다.”라는 캣치프레이즈로 4 0명의 발기인(명단

참조)과 일반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프레스센터에

서 창립총회를 가진 이래, 2005년 1 0월 1 0일 프레

스센터에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벤처기업협회,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및 한국소프

트웨어저작권협회의 후원으로 개최하였으며,

2 0 0 5년 1 1월 9일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식재

산정책심포지움을 S B S와 중앙일보의 후원으로프

레스센터에서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 아

라이 히사미쯔사무국장(전 특허청장)과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을 초청하여 개최하였고, 2006년 7월

6일 지식재산정책 대토론회를 산업자원부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주관하며, 과학기

술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특허청 및 문화일

보가 후원하는가운데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하였

습니다.

2 0 0 6년 7월 7일에는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의원

입법으로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06년 8월 2 4일

에는 국회로부터 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 2 0 0 6

년 9월 1 3일에 사단법인 등기를 완료하였고,

2 0 0 6년 1 1월 2일에는국회산업자원위원회 주최로

지식재산기본법안에대한공청회가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식재산입국을 위하여 뜻을

같이하는창립회원1만 명을 널리 모집하오니 많이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내용은 홈페이지ip for u m . or . k r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P Column 지식재산포럼

발기인명단 (2005. 8. 30. 현재)

강신호(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명신(전 아세아변리사협회 회장)

김승유(하나은행 이사회 의장)

김용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유승(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김재철(한국무역협회회장)

김중수(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철수(전 상공자원부 장관)

김현구(한국행정학회회장)

박용성(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지은(여자프로골퍼)

보아(가수)

송상현(국제형사재판소재판관)

송자(전 교육부 장관)

안국정(주식회사 S B S사장)

안성기(영화배우)

양승두(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회장)

어윤대(고려대학교 총장)

유삼렬(한국케이블T V방송협회 회장)

이구택(한국발명진흥회회장)

이상희(전 과학기술처 장관)

이성림(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세중(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어령(전 문화부 장관)

이원규(원음방송 사장)

이정훈(전 한국지적재산권학회회장)

이철호(대한건축사협회회장)

이태섭(전 과학기술처 장관)

임권택(영화감독)

장대환(매일경제신문사회장)

정명금(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창영(연세대학교 총장)

정해주(전 산업자원부 장관)

조수미(성악가)

조현정(벤처기업협회회장)

채영복(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최공웅(전 특허법원 원장)

최문순(주식회사문화방송 사장)

최헌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황병기(국악 작곡가)

(이상 가나다순)




